
에너지, 사용자 부담 늘어난다!
재정부, 국제가격 변화 즉각 반영 … 2010년 3월부터 가스에도 적용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사용자들도 이에 연동해 비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구입하

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16일 2010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

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내수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내수가격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서민생활을 고려해 에너지 내수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효율화 등으로

흡수토록 해왔으나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아껴 쓰려는 인식도 희박해진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에너지 소비

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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